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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교수자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Instructor’s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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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그 사이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지지 유형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 음악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경향성, 주관
적 안녕감 및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
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부정 정서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둘째, 교수자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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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comparison tendency influence on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music major students. Moreover, the research verifies whether the type of instructor’s 
social support that students perceive, regulates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tendency. The 
subjects were 253 music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heir social comparative 
tendency,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were examined. As a result first, high social 
comparison tendency impact negative emotion of subjective well-being. Second, instructor’s support 
significantly effects on negative emotion of subjective well-being, and regulates between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negative emotion of subjectiv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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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기도 하였다
(Lyubomirsky, King, & Diner, 2005).  21세기에 이르러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행복의 실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랜 기간 삶
의 질, 안녕감 등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개념화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m, 2009). 주관적 안녕감은 본
인의 생활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의미하며,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2016)에서 국내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에 
관해 연구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예술가들의 부정 정서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
다. 역으로 이는 예술가의 행복과도 연관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
기에도 불구하고 음악인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는 음악전공 대학생들
의 주관적 안녕감은 앞으로 이들이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본고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를 진행하고 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심리적, 환경적 요인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이므로(Im, 2015), 심리적 요인에는 사회비교경향성을,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수자 지지를 각각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음악 전공생 대부분은 일찍이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입시, 콩쿠르, 다양한 유형의 연주 등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대학 입학시험이라는 어려운 관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예외는 없는데, 대학 내 경쟁적인 분위기는 물론이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성향을 ‘사회비교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이라고 하는데(Gibbons & Buunk, 1999), 이는 자기 강화(self-enhancement)를 돕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 사회비교경향성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높이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동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변인으로 교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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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기능 향상을 도우며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요인으로,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Malecki & Demaray, 2002).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경험
하게 되는 부정 정서를 약화시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행
복감을 높여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Armstrong et al., 2005). 또한, 선행연구를 통
해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Lee, 2013; Choi & Song, 2017). 이 외에도 지지를 주는 지지원의 유형이 매
우 중요한데, 부모, 동료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에게 직접
적으로 전공수업을 하는 ‘교수자’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음악 전공의 특성상 대부분
의 수업이 도제식 교육으로 이루어지 때문에 교수자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교수자는 학생의 음악성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음악학습을 의미 있
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Sichivitsa, 2007; Baek & Lee, 2018). 
  앞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종합해보았을 때,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 수
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지지가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완충
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 탐색하여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비교경향성

  사회비교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같은 태
도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Cho & Jang, 2009). 
사회비교경향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Festinger(1954)는 사회비교의 원인을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한 동기라고 제시하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 하고자 할 때 객관적 기
준이 있으면 이 기준에 근거하여 자기평가를 하지만, 그 기준이 없을 때는 타인
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Gibbons와 Buunk(1999)는 사회비교경
향성이 개인 스스로의 특징과 수행을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하는 성향이라고 정
의하였으며, 비교정도의 개인차가 다양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사회비교이론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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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교경향성이 환경, 현재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는 개인이 갖는 비교동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환경에 관계
없이 개인차에 의해 사회비교경향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이는 개인이 갖는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사회비교경향성이라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며, 비교를 경험하는 개인이 갖는 고유한 성향이라고 접근하는 관점이다(Cho 
& Jang, 2009; Hwang, 2005). 
  사회비교이론에 따른 초기 연구들은 서로 다른 비교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상향사회
비교, 유사사회비교, 하향사회비교 즉, 타인의 능력 수준에 따른 유형에 근거하여 이루
어져왔다. 상향비교는 자신보다 비교의 대상이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교대상이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경우는 유사비교라 일컫는다. 하향비교는 본인보다 낮
은 위치에 있는 타인과의 비교를 의미한다(Shin & Yim, 2009). 이 같은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비교방향에 초점을 두고 이후 정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연
구결과, 하향비교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부정 정서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Morse & Gegen, 1970), 상향비교는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Kulik & Gump, 1997; Smith, 2000).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상향비교를 
통해 부정 정서가 감소되었다는(Buunk et al., 2005) 상반된 연구결과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긍
정 또는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
근 연구들은 비교 대상 즉, 방향에 따라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사회
비교경향성을 개인의 특성 차원으로 보고 이것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We, 2011; Hwang,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역시 사회비교경향성을 
음악전공 대학생 개인이 갖는 특질 차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
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Diener 외(2003)는 개인의 삶에 대한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인 평가로, 행복, 평
화 그리고 성취와 삶의 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은국과 구재선
(Suh & Koo, 2011)은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적 요소로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
적 정서라고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개발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인
지적, 정서적 평가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유쾌한 영향을 받는지 혹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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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지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된다(Diener, 199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부정 정서를 낮추고,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유의하게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Kim, 2017).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연구자들이 비교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목받았다. 한덕웅과 장은영(Hahn & 
Jang, 2003)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 세 곳에서 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동
기, 충족수준, 강요된 사회비교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 건강 및 신체증상 지각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사회비교 경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
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려는 경향성이 주관적 안
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황혜진(Hwang, 2005)은 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 빈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
비교를 자주 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 439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김경미(Kim, 2016)의 연구에서도 역시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경우 주관적 
안녕감은 낮아지고 우울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
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발달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
도기적인 단계에 위치해있으므로, 학생들의 긍정 정서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
업일 것이다. 특히 타인과의 비교에 자주 노출되는 음악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
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3. 교수자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Cobb(1976)는 가장 먼저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정의한 학
자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사회 관계망 가운
데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박지원(Park, 1985)은 사회적 지지를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는데 정서적 지지는 
애정, 관심, 존경 등을 포함하고, 정보적 지지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적 지지는 대신 일을 해주거나 
돈과 같은 물질적인 제공을 의미하며, 평가적 지지는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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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객관적 지지는 타인으로 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실제적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는 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지
는 것으로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지지를 뜻한다. 다른 사람으로
부터 실제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이를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진정한 지지가 될 수 없으므로 실제적 지지보다 지각된 지지가 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Kim & Kim, 2014).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구인이므로, 지지원의 유형을 명
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지원의 유형으로는 부모, 교사, 동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지도 교수자로 범위를 좁혀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전공 교수자는 다양한 음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적인 전문성을 통하여 음악학습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Sichivitsa, 2007). 더불어 전공 교수자를 통해 학생들이 얻는 지지는 동
기를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aek & Lee, 2018).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혜림(Lee, 2013)은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34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안녕감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안녕감에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영란과 송진영(Choi & Song, 2017)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634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안녕감의 관계를 알
아보았다. 연구결과, 남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지가 사회적 안녕감에는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로부터 얻는 학습 및 정보적 관심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
지는 주관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나,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음악 분야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분
명한데 비해 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전
공하는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지각된 교수자 지지를 조
절변인으로 하여 그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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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음악대학 10곳에 재학 중인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전공 25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학생들은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은 2019년 6월부터 8월 말 까지 
약 두 달간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총 257명의 설문자 중 불성실한 응
답자 4명을 제외한 253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학생은 67명(26.5%), 여학생은 186명(73.5%)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55명(21.7%), 2학년 61명(24.1%), 3학년 66명(26.1%), 4학년 
이상 71명(28.1%)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서양음악 116명(45.8%), 한국음악 137명
(54.2%)으로 나타났고, 음악 전공 기간은 3년 미만 21명(8.3%), 3년~5년 미만 46명
(18.2%), 5년~10년 미만 110명(43.5%), 10년 이상 76명(30.0%)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 구체적인 배경 변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Factor Section N %

Gender
Male 67 26.5

Female 186 73.5

College year

Freshman 55 21.7

Sophomore 61 24.1

Junior 66 26.1

Senior or higher 71 28.1

Major
Western music 116 45.8

Korean traditional music 137 54.2

Period of major
(year)

Less than 3 years 21 8.3

3-5 years 46 18.2

5-10 years 110 43.5

More than 10 years 76 30.0

Total 2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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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사회비교 경향성

  음악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 측정을 위해 Gibbons와 Bunnk(1999)가 개발한 INCOM 
(Iowa- 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을 연구자가 번안 후 상황
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연구 
목적과 맞지 않는 문항 한 개를 삭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음악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한 
음악교육전문가 2인의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 
결과,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0으로 확인되었다.

 2) 교수자 지지

  본 연구의 조절변인인 교수자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Park, 1985)
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연수(Kim, 1995)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가족, 친척,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지원의 유형을 전공 교수자로 좁혀 안내하였다. 본 척도의 정
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적 
혹은 금전적 지지를 포함하는 물질적 지지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음악교육 박사
과정 2인의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70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지지는 .926, 평가적 지지는 .911, 정보적 지지는 .927
로 나타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주관적 안녕감

  음악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알아보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Suh & Koo, 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
정 정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이나, 응답의 통
일성을 위해 5점 척도로 재구성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총점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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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점수를 합한 후, 부정 정서의 점수를 뺀 점수로 계산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
인 결과, 본 연구의 Cronbach’s α=.876으로 나타났고, 만족은 .799, 긍정은 .860, 
부정은 .72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등의 기
술적인 통계부분을 살펴본 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교수자 지지의 수준을 파
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교수자 지지 간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 영향 관계를 확인하
고,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교수자 지지가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1.0프로그램을 활
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은 5점 척도
로 측정되었으며, 사회비교경향성은 1~5점 범위에서 평균 3.28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은 3~15점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만족은 평균 10.42, 긍정은 평균 10.34, 부정
은 평균 9.37로 나타났다. 교수자 지지는 1~5점 범위에서 정서적 지지는 평균 3.62, 
평가적 지지는 평균 3.78, 정보적 지지는 평균 3.81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절대값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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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1. Social comparison 
tendecy

1

2. Subjective well-being 
(satisfied)

-.082 1

3. Subjective well-being
(positive)

-.085 .658*** 1

2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는 정규분포에 근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진행하는데 자료의 분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Sub-factor Range M SD W K

Social
comparison 

tendency
1-5 3.28 0.77 -0.26  0.06

Subjective 
well-being

Satisfied 3-15 10.42 2.43 -0.40 -0.01

Positive 3-15 10.34 2.66 -0.39  0.12

Negative 3-15 9.37 2.42  0.10 -0.39

Instructor's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1-5 3.62 0.83 -0.67  0.83

Evaluation 
support 1-5 3.78 0.79 -0.87  1.39

Information 
support 1-5 3.81 0.81 -0.78  1.18

 2)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 상관관계 확인 결과, 사
회비교경향성은 주관적 안녕감의 만족과 긍정 요소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 주
관적 안녕감의 부정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172, p<.01). 그리고 
사회비교경향성과 교수자 지지 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주관적 안
녕감과 교수자 지지 간 상관관계 검증 결과, 주관적 안녕감의 만족, 긍정 요소는 교수
자 지지의 모든 요인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는 
교수자 지지의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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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4. Subjective well-being
(negative)

.172** -.460*** -.551*** 1

5. Emotional support -.115 .260*** .219*** -.190** 1

6. Evaluation support -.095 .262*** .247*** -.150* .891*** 1

7. Information support -.050 .285*** .215*** -.103 .893*** .888***

* p<.05, ** p<.01, *** p<.001

 3. 변인 간 영향 관계 분석

  앞서 상관관계 확인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부정 정
서하고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중 부정 정
서에 초점을 두어 사회비교경향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교수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2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
향성과 교수자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3단계에서는 사회비
교경향성, 교수자 지지, 사회비교경향성과 교수자 지지 간 상호작용항이 주관적 안녕
감의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한편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평균중심화를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1)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 간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β=.172, p<.01). 즉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
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적인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β=-.173, p<.01). 즉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
감의 부정적인 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정서적 지지 간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4%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항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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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F
(p)

R2

(adjR2) R2

1
(C) 9.373

62.386**
* 7.643

(<.01)
.030

(.026)
-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41 .172  2.765**

2

(C) 9.369
63.200**

*
7.838

(<.001)
.059

(.051)
.029*

*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479 .152  2.462*

Emotional support -0.505 -.173 -2.798**

3

 (C) 9.334
63.375**

*

7.504
(<.001)

.083
(.072)

.024*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481 .153  2.499*

Emotional support -0.519 -.178 -2.906**

Social comparative 
tendency

*Emotional support
-0.480 -.155 -2.547*

타났다. 즉 정서적 지지는 조절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
감 부정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지지가 낮춰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ative tendency and subjective well-being(negative)

* p<.05, ** p<.01, *** p<.001

 2) 평가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 간 관계에서 평가적 지지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앞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72, p<.01). 
  2단계에서 평가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β=-.135, p<.05).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과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
명력은 2.3%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하였다. 평가적 지지가 
두 변인 간 사이에서 조절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 부정 정
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적 지지가 낮춰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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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evaluation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ative tendency and subjective well-being(negative)

Stag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F
(p)

R2

(adjR2) R2

1
(C) 9.373 62.386***

7.643
(<.01)

.030
(.026)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41 .172  2.765**

2

(C) 9.372 62.842***

6.249
(<.01)

.048
(.040)

.018*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01 .159  2.565*

 Evaluation support -0.416 -.135 -2.178*

3

(C) 9.344 63.105***

6.268
(<.001)

.070
(.059)

.023*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494 .157  2.554*

 Evaluation support -0.416 -.135 -2.200*

Social comparative 
tendency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480 -.150 -2.460*

* p<.05, ** p<.01, *** p<.001

3) 정보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 사이에서 정보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β=.172, p<.01). 
  2단계에서는 정보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정보적 지지 간 상호작용항
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0%만큼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증가는 아니
었고, 상호작용항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정보적 지지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주
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 사이에서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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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moderating effect of information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ative tendency and subjective well-being(negative)

Stag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F

(p)
R2

(adjR2)
R2

1

(C) 9.373 62.386***
7.643
(<.01)

.030
(.026)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41 .172  2.765**

2

(C) 9.371 62.535***

5.008
(<.01)

.039
(.031)

.009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26 .167  2.693**

Information support -0.284 -.095 -1.528

3

(C) 9.361 62.632***

4.265
(<.01)

.049
(.037)

.010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06 .161  2.590*

Information support -0.287 -.096 -1.546

Social comparative 
tendency

*Information support
-0.316 -.102 -1.647

* p<.05, ** p<.01, *** p<.00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지지가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연
구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전
공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253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교
수자 지지를 측정도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를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적인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던 황혜진(Hwang, 2005)과 김경미(Kim, 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일찍부터 콩쿠르, 공개상황에서의 연주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실력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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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감, 동기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부정적인 성향에 영향을 끼치
며, 이로 인해 삶의 질, 나아가서는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생들
이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스스로의 음악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사회비교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자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더불어, 사회비교경향성과 교수자 
지지의 하위요인 간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투입하여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
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를 유의하게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교수자(전공 교수 혹은 강사)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는 것
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의미한 타인으로 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
감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들(Lee, 2013; Choi & Song, 2017)과 맥을 같이 한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수자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만이 유
의하게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교수자로부터 애정, 존중,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때 부
정적인 성향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교수자로부터의 구체적이고 긍정적
인 평가를 얻었을 때 역시 부정 정서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수자로 
부터 얻는 정보적 지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서적인 지지에 비해 비교
적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정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전공 
수업에서 학생과 교수자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피드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 개인이 얼마나 타인과 비교하는지 등의 성향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의 음악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체
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교수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표집 대상의 범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연주전공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지역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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